질퍽하게 사정하는 여자~!!!

성인 여자는 섹스를 하면 차츰 흥미를 같고 자연스럽게 오르가즘을 알게되고
남자에 노력에 따라 멀티 오르가즘과 사정하는 여자로 발전한다 
여성도 클라이막스 때 남성처럼 사정(세찬 물 싸기)을 합니다. 
성행위 과정에서 g-spot 란 부위가 
남성 성기 귀두부분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서 분비물이 생기고 
그것이 요도 구 뒷편 질벽 안쪽에 있는 g-spot 주머니에 고였다가
오르가즘 때 질 근육 수축과 함께 
요도(질구와 요도구 사이에 있는 작은구멍)를 통하여 
오줌처럼 세차게 분출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사정 입니다. 
사정하며 나오는 물은 
남성의 정액과는 달리 맑고 투명한 액체로 량은 남자에 정액보다 훨씬 많으며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량이 많은 사람은 한번 관계에 수 차례에 걸처 500cc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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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할때 나오는 사정액은 
삽입된 물건과 옥문 틈 사이로 오줌처럼 분출하는데
남자에 몸이 옥문 앞을 막고 있어 치골과 배에 부디처 
멀리 나가지 않고 흘러 내리니 
미리 엉덩이 밑에 방수가 되는 요를 수건 두장정도 넓이로 확보해 놓고 위에 수건을 깔고 하는게 좋다
사정 할때 여자는 
온몸에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황홀한 클라이막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사정을 하는 여성은 
보통 어린 아이를 생산한 여성 10명중 2명 정도지만
마음에 맞는 카사노바 파트너를 만나면 10명중 7명은 사정을 경험하게 된다, 
사정에 짜릿한 쾌감을 
일부 여성은 평생 동안 한번도 못느끼고 마친다고 하며, 
다행스러운 것은 
여자는 g-spot 부분의 인위적인 외도나 자극 (자위행위)로 
적극적인 성기능개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는 경우에는 
늦게라도 사정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g-spot 의 위치가 궁금할것 같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손가락을 질속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배꼽 방향으로 구부리면 
두 마디나 끝부분( 3-5cm)에 와 닿는 약간의 돌기가 있는 
좁쌀 같은 감촉이 오는곳 입니다. 
g-spot은 사람에 따라 발달정도가 다르며
동전 모양과 
계곡 모양이 주류를 이루고, 
부풀어 오른 사람은 섹스를 주기적으로 하고 
성감도가 높고 부부 생활을 자주 하는 사람이며
계곡처럼 되어 있는 사람은 
주기적인 섹스를 즐기지 않은 사람과 싱글 에게 많다, 
동전처럼 부풀어 오르고 멀티 오르가즘을 하는 여자 일수록
사정을 할수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spot 좁쌀같은 돌기는 
성행위 때 
남성의 귀두와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흥분의 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여성은 20대부터 일찌감치 사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초경을 겨우 지난 10대 중반에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을 경험한 사례도 있다지만.....??? 
섹스 경험이 적은 여성도 사정을 하지만 극 소수이고
대부분 여성은 
어린 아이를 생산하고 3-5년이 지난 
30대 에서 성적 쾌감을 본격적으로 느끼는 시기에 이르러 
첫 사정을 주로 경험하고 
내 경험으로 환갑 지난 여자도 사정하는 걸로 안다
사정 때 
분출되는 액체는 성교 과정에 질벽 에서 분비되어 흘러나오는 
약간 뿌옇게 보이는 점액성의 애액과는 성분 부터가 전혀 다르며, 
질구를 통해서 조금씩 묻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도구를 통하여 
한꺼번에 소변처럼 분출되는데, 
오르가즘 때 나오는 애액 보다 맑고 투명하면서 따뜻하며 
그 양도 질내 분비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분출해 나옵니다. 
여성의 경우에 첫 사정을 하였는지 알려면 
성교 중 참기 어려운 절정기를(오르가즘) 한 두차례 느낀 다음 
오줌을 싼 기분이 들면 
자기의 회음부와 항문 근처에 손을 대어보아서, 
끈적거리지 않는 묽은 액체가 회음부를 타고 흘러내리고. 
시트가 예전보다 많이 젖어있고 
근처에 있는 이부자리에까지 물이 튀었다면, 사정을 한것이며 
사정액은 오줌냄세 비슷하고 맛은 짠맛이 나며 
사정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냄세와 맛이 약해 집니다
여성이 사정을 하면 
남성의 성적 쾌감을 한층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사정에 임박하면 
여성의 질벽이 갑자기 조여 오면서 사정액의 뜨거운 감촉이 페니스를 자극하게 되므로 
남성도 연이어 동반사정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여성은 
이러한 사정직전에 소변이 쏟아질듯 울컥거리는 감을 느끼고 
"배뇨 할까 두려워" 사정을 의도적으로 억제 하는데, 
사정시에 분출되는 액체는 색깔이 투명하고 
그 성분도 소변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배뇨감 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정액이 
마지막에 소변처럼 요도구를 통하여 체외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전혀 염려할 바가 아니니 경험해 보시길, 
이런 여성은 
즐길때는 히프밑에 방수요나 수건 깔아놓은 다음, 
일부러 참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껏 사정하면서 완벽한 오르가즘을 만끽 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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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정 현상은, 
전립선에 고였던 남성의 정액이 마지막 사정시에 
요도를 통해서 분출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볼수 있는데, 
물건이 삽입된 좁은 요도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액체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느끼는
야릇한 감촉이 바로 사정의 쾌감이며 
사정의 기본원리는 남과 여에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정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에게 
사정시 쾌감의 강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두 사정 경험을 하기전의 은은하게 느끼던 성감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차원이며, 
말로 표현할수 없는 황홀한 오르가즘 상태라고 말 합니다. 
여성의 사정은 
성행위 때 마다 일어날수 있는 현상이며
1회의 성교에서 한번만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오르가즘을 느끼면서 보통 2~3회의 사정이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잇따라 일어나며 
시간이 흐르면 지칠때 까지 수차례 연속적으로 사정액을 분출하면서
멀티 오르가즘 처럼 느끼게 합니다 
멋진 남성 파트너가 되려면
여성 파트너가 첫 번 사정 할때 함께 사정하지 말고 
사정을 조절해서
여성파트너가 두세차례 이상 사정할 기회를 갖도록 
성교 지속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자 혼자 사정하는 방법
사정을 할수있는 행운을 타고 났으면서도 
실제로 사정을 못하고 있는 여성은 
적극적인 성기능 활성화시켜 사정의 짜릿함을 맛볼수 있다 
자위로 사정한다는 여성에 말은 인용해보면, 
옥문에 크기에 따라 
손가락 1-3개 정도 뿌듯할 정도 손가락을 질속에 넣고 
손 바닥으로 클리토리스를 감싸면서 
g-spot 부분을 자주 자극해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자가 안이라서....
성교때는 
여성이 바로누워 두 다리를 쳐든 정상위 자세에서
벼계나 손을 이용해서 엉덩이를 약간 처들고 
남성은 무릎자세로 앉은 자세로 
키스나 유방을 애무하며 성행위를 하는것이 
g-spot 부분을 많이 자극하고 사정할수 있는 체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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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를 사정하게 하는 방법 
1. 전위때 클리토스를 손과혀로 애무하여 
옥문 입구를 흥건히 젖게 한 후
2. 질속에 손가락을 2 마디 깊이로 넣고 손가락을 치골방향으로 50-80도 정도 구부린다. 
g-spot 이 질구 안쪽 3-5cm지점에 있는데 
여성에 따라 g-spot 위치는 조금씩 다르니 
님들의 경험으로 확인해봐야 할 듯...
손가락으로 질속에서 g-spot을 가볍게 누르고 
손 바닥은 질밖에서 음핵을 누른다. 
3. 손바닥과 엄지손가락은 음핵에 자극을 가한다.
4. 지스팟을 누른 손가락은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점 강하게 자극하면 
여자는 고통을 느끼기 보다 엉덩이가 들려 올라올 정도로 황홀감을 맛본다.
5. 손가락으로 지스팟을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손톱이 닿지않게 조심하면서
지스팟을 눌럿다 놓앗다 전후좌우로 원형으로 부드럽게 애무한다.
6. 3~5분 정도 자극을 가하면 
처음에는 소주컵 1~2잔 분량의 사정을 하게 된다. 
사정액은 애액보다 묽고 투명한 색깔을 띄는 경우가 많고, 
간혹 처음에는 우유빛을 띄지만 차츰 투명 색갈로 변한다
8. 손가락으로 지스폿을 자극하는 요령을 익히면 
물건를 이용하여 G스폿에 자극을 가하는 것은 능히 응용할 수 있을 듯.
****** 주 의 할 점 ******
처음 시도하는분은 여자 히프밑에 방수요나 여러장에 수건을 깔고 
손으 깨끗히 ??고 손톱을 잘 정리하고 
지스팟은 매우 민감한 부위 이므로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시작 해야하며
처음부터 
사정을 시키려 무리 하지말고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며
처음 사정을 하는 여자는 
한번 사정에도 많이 지치니 두번 이상 시키지 말고 
차츰 차츰 횟수를 늘리면 7-8회 지나면 여자가 원하는대로 즐기면 되며
사정하는 섹스를 자주하면 
공알( 클리토리스)만 
손이나 성기로 애무하면 사정액을 분출하는 여자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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